
연중 제7주일                                      2023년 2월 19일(가해) 2621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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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예물준비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영성체성가  
167번 

180번 

 생명이신 천상 양식 

 주님의 작은 그릇  

파견성가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전가별 박여원 김남효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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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연중 제7주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얼마 전에 본당 청년들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님

의 권고 문헌인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를 읽었습니

다. 이 책은 최근에 우리가 주일 복음으로 듣고 있는 

산상설교에 대한 교황님의 묵상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성덕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강조

하면서, 각자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느님 말씀과 성령

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 때 우리들도 거룩해질 수 있

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밝혀주는 교황님의 권고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

니다. 당장 오늘 제1독서로 들은 레위기에서 이미 그

러한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구원 계획의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레위 19,2)하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

에 대한 응답은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

는 안 된다.”와 “너희는 동포에게 앙갚음하거나 앙심

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며, “네 이

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요약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며,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

된 우리들에게도 하느님처럼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전했을 때보다 더욱 확장되고 넓어

진 이웃사랑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

제와 동족을 넘어서 원수와 박해자들까지 사랑하라

고 초대하십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통

해서는 모든 민족이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

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

느님께서 민족을 넘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고 싶

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원수와 박해자들까지 사

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는 

형제와 동포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느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해지라는 초대가 부담스럽

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처럼 거

룩하고 완전해지라는 초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

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초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

길 바라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

다. 당신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은 하느님께서 주

신 특별하고 값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 덕분에 우리 안에는 

이미 하느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해져서 이웃을 내 몸

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우

리가 그 씨앗을 잘 성장시켜서 이웃사랑이라는 열매

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해지는 성덕의 길

을 간절히 원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

니다. 

  오늘은 연중 제7주일 2023년 2월 19일입니다. 어느

새 이월도 중순을 넘어 하순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언제나 그렇듯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지난 겨울 방학으로 조용했던 성당이 주일 학교 개

학으로 다시 북적입니다. 역시 아이들의 존재는 삶의 

활력을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들과 같아야 하늘나

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지 알 수 있을 듯합니

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22일부터 40일간의 사순 시기

의 긴 여정에 들어갑니다. 사순 여정은 예수님께서 세

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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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사랑과 자비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땅을 약속하신 이민자의 주님, 

     먼 이국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희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1973년 봄, 

     뉴욕 퀸즈에서 첫 감사미사를 시작으로 

    오십 여년을 저희와 함께 계시어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슬플 때 위로 주시고, 

     분란의 시기에 저희 모두를 감싸 안으셨으며, 

     어둠속을 걸을 때,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 

 

   이 땅의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당신의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함께 나누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 바오로 정하상,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광야로 가시어 40일  밤낮으로 단식과 기도로 유혹을 

이기신 기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40일간 영적 광야를 체험합니

다. 예수님처럼 사십 일간 단식할 수는 없어도 재의 

수요일 한 끼 단식과 매주 금요일 금육제를 통하여 예

수님의 단식과 절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삶 안으로 녹여내는 광야의 여

정입니다.  
 

  오늘의 복음을 들으면서 생각해봅니다. 주님께서 광

야에서 단식하고 기도하며 유혹을 이겨내셨을 때 주

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아버지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 예수님의 존재적 의미이었기에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단식과 기도

를 통하여 확신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무의 세계입니다. 누구도 살 수 없는 세상입

니다. 그래서 욕망의 허무를 깨닫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만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기도와 단

신의 절제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즉 사

순 시기는 우리의 마음을 광야와 같이 하느님만 존재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세계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

다. 하느님의 뜻은 오늘 복음의 말씀(마태오 5: 38-48)

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

다. 이기적이기보다 나눌 수 있는 자비가 하느님의 뜻

입니다. 편을 가르기 보다 원수를 사랑하여 화해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방인마저도 사랑하는 보

편적 사랑입니다. 
 

  사순의 광야 여정은 결국 변화의 시간입니다. 오늘

의 복음을 묵상하며 다가오는 사십 일간의 변화의 시

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여정, 우리 공

동체 식구 모두 함께 더불어 지치지 않고 이 여정을 

마치고 바오로 성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2 티모테오서 4: 7) 
 

  이를 위해 사순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종일 성체 

현시와 강복’ 있고, 십자가 기도와 저녁 미사와 특강

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영적 여정이 풍요롭

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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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연중 제7주일  

셋째 주일 (2월) 

 공동체 소식                                                                                                                  

사순 피정  

주제 : 파스카의 의미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열정 

일시 : 3월 26일(일)   1 p.m.  

강사 : 이재규 베드로 신부님 

재의 수요일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2월 24일 한울림 성가대 베드로회 사목회 

3월 3일 안나회 로사리오회 한국학교 

3월 10일 생활상담소 어머니연합회 

3월 17일 성령기도회 

3월 24일 울뜨레야 

3월 31일 꼬미시움 

4월 7일 
(3 p.m.) 

 

기도봉헌 십자가  

사순 제1주일 2월26일(일)부터 성목요일까지   

재대 옆의 십자가에 원하시는 분은 각자의 기도  

지향을 적어 봉헌 하실 수 있습니다.  

성지 모음  

사순 특강  

2월 24일(금) 부터 3월 31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8 p.m.  미사 후 사순 특강이 있겠습니다.  

2월 24일(금) :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3월 3일(금) : 김문수 앤드류 신부님 

3월 10일(금)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3월 17일(금) : 박효식 사도 요한 신부님 

3월 24일(금) : 김문수 앤드류 신부님  

3월 31일(금)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특별헌금  

메리놀 한국 선교 100주년 특강  

일시 : 3월 5일(일)  1 p.m.  

강사 : 김학범 알퐁소 신부님  

주제 : 나의 정체성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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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안나회 만두 만들기  

2월 22일(수) - 2월 24일(금)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3년 퀸즈 성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Navajo Domestic Mission Trip”  

생활 상담소 주최 세미나  

4월의 세미나  

주제 : 음주와 약물 중독에 대한 세미나  

일시 : 4월 2일(일) 10:30 a.m.—11:30 a.m. 

전문위원 : 차진경 루시아  

장소 : 토마스 교육관 (성가대 연습실)  

문의 : 홍성우 베드로 (516) 244-3571  

세미나 참석 RSVP 없이, 당일날 세미나 참석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마니피캇 성가단원 모집  

11시 교중 미사를 담당하며 열정과 패기로 주님

께 찬양드릴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시간 : 일요일 9:30 a.m.—10:30 a.m.과 

       11a.m. 미사 후 30분간  

헌혈 행사  

일시 : 3월 19일(일) 8 a.m. - 2 p.m.  

주최 : 간호사회 

  

* 헌혈 카드 지참 바랍니다.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일시 : 2월 26일(일)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 일정  

사무실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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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아 평의회   

날짜 : 2월 26일(일)  1 p.m.  

 기적의 매달 성모 꾸리아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성전  

피정  
 

영성체 부모 첫모임  

2월 19일(오늘)  11:30 a.m.   교육관  

 박재환, 황혜성, 임칠성, 김민지  

 

  

생활 상담소  

생활 상담소  

2월 26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베드로회 신년 교례회  

일시 : 2월 19일(오늘)   6 p.m.  성당 친교실 

모든 베드로회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퀸즈성당 유스 오케스트라 신입단원 모집 

 

울뜨레야 월례회의  

일시 : 2월 19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로사리오회 주최 피정  

특별헌금  

임정순 데레사 $300, 권영옥 벨라뎃다 $100  

특별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견진 부모 첫모임  

꼬미시움 평의회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일시 : 2월 19일(오늘)   10:30 a.m.  

장소 : 성당 친교실  

의료선교 도네이션  

윤종빈 가시미로 $200 의료선교 도네이션 하셨

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조합 제44차 정기총회  

일시 : 2월 26일(일)  2 p.m. 성당 친교실  

다.  

경로의 날 도네이션  

지난 2월 14일(화) 경로의 날 행사에 음식 일체를 

안나회에서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회 도네이션  

사목회의  

일시 : 2월 21일(화)  8 p.m..    성당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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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3년 2월 19일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2월 5일(일) - 2월 11일(토)  24,449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120,188 단  

Flushing 1구역 4반   

Flushing 2구역 1반   

Whitestone 구역 1반   

Whitestone 구역 Corona반   







3rd Sunday in February                                                                                           Announcements  

Announcements                                                                                                                                                     February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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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stone Meeting 
Date : Feb. 19th (Today)   
Time : After 9:30 mass  
Where : Education center

Liturgy Workshop (Mandatory) for New Students 

The Liturgy workshop is for students who wish to be a 

part of the Sunday 9:30 liturgy. It will also be mandato-

ry for the current members who did not attend any 

Liturgy workshop in 2022. Lunch will be served 

Date of Workshop: Feb. 26th (Sun)                       

APPLICATION DUE: Feb. 19th (Sun)               

Start Time: 11:30 am* (After Sunday School)         

End Time: 3pm* (Estimated time)                       

Place: Educational Center and/or church          

Grades: 4th to 12th                  

Application forms will be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to either Mr. Andrew 

Kim, Ms. Christine Cho or Ms. Mary Moon. 

2023 Navajo Domestic Mission Trip  

Collection of Old Palms  
Collection until : Feb. 19th (Today) 
There will be a box in the church office. 

Parents Meeting for First Communion  
Date and Time : Feb. 19th (Today)  11:30 a.m.      
Location : Education Center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Feb. 11th (Sat) is 
120,188 decades.  
Feb. 5th (Sun) — Feb. 11th (Sat) : 24,449 decades 

Ash Wednesday 
Feb. 22nd (Wed)   7 a.m. mass & 8 p.m. mass  

Recruitment for Church Youth Orchestra  

Lectures for Lent  

Lent Retreat  

Prayers On The Cross 
For Lent, there will be a cross at in the choir area, start-
ing on Feb. 26th (Sun). Parishioners will be allowed to 
write a small prayer on the available post-its and place 
them on the cross. These prayers will be gathered so 
that we may pray for them. (NOTE: Names on the 
prayers are not required.)  

Parents Meeting for Confirmation  
Date and Time : Feb. 26th (Sun)  11:30 a.m. 
Location : Education Center (3rd grader’s classroom) 

Special Collection  
  

Church Office Closed 
Feb. 20th (Mon)  Presidents’ Day        

Holy Water 
There will be no holy water in the dispenser from Ash 
Wednesday to Good Friday. If you need the holy water 
during Lent,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Lecture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Korean 
Mission by Maryknoll 
Date & Time : Mar. 5th (Sun)  1 p.m.  
Lecturer : Fr. Alfonso Kim  
Subject : My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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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February 19, 2023 

  
 
 

 For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that all may know unity in Christ so that we may strive for a 

world of peace and compassion,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peace among nations and for the leaders of government: that they all may work for universal 

peace and property, especially in Ukraine and the Middle East,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purity of mind and heart: that our bodies be treated as temples of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is parish community: that God’s Spirit dwell in our heart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working this weekend: that they may enjoy the fruits of their labor this weekend, 

let us pray to the Lord. ◎ 

 Last week a 7.3 earthquake destroyed buildings and killed thousands of people in Turkey and 
Syria. The President of Syria called for the arrest of the architects and builders of those collapsed 
buildings. What would be the proper punishment for those people? If their actions can be proven to 
have caused weak construction, shouldn't the builders be put to death? "Eye for an eye, tooth for a 
tooth, and life for a life" is one of the oldest laws of human civilization. Long before our Bible was 
written, ancient Babylon's King Hammurabi set out a code of law that still influences most courts even 
though the Code is 4,000 years old. What most people don't realize is that Hammurabi's Code is actu-
ally merciful, because it limits the strong urge for revenge. If someone causes a person to lose an eye, 
that doesn't give the injured party the right to kill the guilty party, much less kill their family, or wage 
war on their country. You take an eye? You lose an eye. You take a tooth, you lose a tooth. One life 
for one life. Nothing more. 
 
 So Hammurabi's Code was good, but the Bible made it better because it treated slaves and free 
people equally. After all, Jews were once slaves in Egypt. Then along comes Jesus who gives us the 
best way. Love your enemy. Pray for those who make your life miserable. This isn't to ignore your 
pain or embarrassment, much less to help your enemy, but to help YOU. A grudge is a poison we 
drink hoping it will kill our enemy. But it only hurts us. It eats away at us and can actually destroy our 
souls. So Jesus commands us to get rid of the poison by loving those who wronged you. By human 
standards this isn't just difficult, it's impossible. If, in all fairness, you cannot bring yourself to forgive 
someone, then pray to Jesus to forgive them for you. Do not give revenge a chance to take hold in 
your heart. Remember: you are a precious child of God.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19, 2023 (Year A) No. 2621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03:1-2,3-4,8,10,12-13 

◎  The Lord is kind and merciful.  

○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my being, bless his holy hame.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 

○  He pardons all your iniquities, he heals all your ills. He redeems your life from destruction, he 

crowns you with kindness and compassion.   ◎ 

○  Merciful and gracious is the LORD,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kindness. Not according to 

our sins does he deal with us, nor does he requit us according to our crimes. ◎ 

○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so far has he put our transgressions from us. As a father has 

compassion on his children, so the LORD has compassion on those who fear him.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Leviticus 19:1-2, 17-18 (79A)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3:16-23 

Communion Antiphon 

   I will recount all your wonders, I will rejoice  
   in you and be glad, and sing psalms to  
   your name, O Most High.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